
미타네초의 하치류 지역은 옛부터 달고 맛있는 멜론으로 유명했으며, 이 지역 

농산물의 70%를 멜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품종은 하치류 지역에서만 

재배되며 6 월부터 7 월이 제철인 ‘땡큐 멜론’입니다. 특별한 단맛으로 알려진 ‘다카미 

멜론’도 인기 품종입니다. 

하치류의 멜론 생산량은 1980 년대 후반을 피크로 급감했습니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이러한 고급 과일의 수분에서 재배, 수확하기까지 필요한 어려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청년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대부분 과일과 마찬가지로 멜론도 외관이 중요한데, 높은 값에 팔기 

위해서는 멜론은 둥글고, 크고,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하치류 멜론은 즐비한 다양한 과일 및 야채와 함께 ‘드래건 프레시 센터’라고 불리는 

현지 파머스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지 JA(농업협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이 센터에는 이 지역의 약 100 개 지역의 농업생산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에는 생산자의 이름이 들어간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농가 여성들이 시장에서 판매를 관리하고 남성들은 밭에서 일합니다. 

장대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용 동상이 있기 때문에 길에서 쉽게 드래건 프레시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연중무휴로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11 월에서 2 월 사이에는 오후 5 시에 문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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